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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
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.”(갈 1:10)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
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기 쉽다.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
있는가?

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.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
나님께서 기뻐하신다.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회개하며 그분께로 
돌아오는 것이다.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.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
찾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라! “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...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
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”(눅 15:6-7) 

또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
는가!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아니라,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이다. 우리 하나님
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. 지금도, 오늘도 우리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, 준비
하시며, 마침내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맨발로 뛰쳐나와 얼싸안고 입을 맞
추며,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과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! “죽었다가 다시 
살아난 내 아들!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!”이라고 자랑하며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
다.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, 계속해서 방황하며 고집피우며 살아야 되
겠는가? 

아울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
리가 되어야 하겠다. 불신자들을 전도하고, 상처받은 자, 실족한 자들을 참된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신 
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겠다.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,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무
엇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하자는 것이다.

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이미 예수님의 의의 옷을 
덧입어 정결케 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.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흰옷을 입은 
자이고(계 7:9), 큰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고(계 7:14),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다(계 
3:4-5).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, 죄를 짓는 우리들이 그 죄를 하나
님 앞에서 인정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, 그런 가운
데 점점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뻐하신다. 

끝으로, 믿음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.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
하며(히 11:6),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다(롬 14:23)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
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, 또한 그분이 나의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기
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.

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. 빌립보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쓸 것
을 보내준 것에 대해 “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”(빌 4:18)고 



하였다.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. 
 
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살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.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
하나님과 동행하며,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예배, 그리고 회개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며, 믿음
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자!      

 


